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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차질 우려
노조, 2010년 임금단체협상 부정 투쟁 … 경영진 구속 촉구 집회도

금호타이어(대표 박상구)는 노사갈등으로 경영정상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호타이어는 2월15일 노조가 경영진 구속 촉구 집회를 계획하는 등 2010년 임금단체협상을 부정하는 투쟁

을 벌이는 것에 대해 “노조가 임금단체협상 합의를 바탕으로 체결한 경영정상화 계획 자체를 부정해 워크아웃

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개별동의서를 받지 않아 임금 5%와 상여금 200% 반납은 무효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워크아웃 졸업 후

즉시 임금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반납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 실제 의미는 삭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

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년 등 자연퇴사 인원만큼 외주화하는 것은 비정규직 양산이라며 600명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는데 대

해서는 “경영 위기 극복과 경영상 해고를 피하려고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며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생긴 부분을

외주화하는 내용이므로 외주화에 따른 사원들의 피해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산 위기에서 임금단체협상 합의안을 바탕으로 체결한 채권단과의 협약 이행에 차질이 생기면 워크

아웃 진행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노조가 2010년 흑자전환을 두고 경영정상화 계획 자체를 부정하는 것

에 큰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부는 2월11일 광주공장 앞에서 개별동의서를 받지 않은 임금 5%

와 상여금 200% 반납 무효 등을 주장하며 투쟁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2월16일부터 3월5일까지 5

차례에 걸쳐 광주검찰청 앞에서 경영진 구속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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